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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이상기상의 발생으로 콩 수확기 강우가 지속되어 수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. 본 실험은 수확기 강우와 강우

로 인해 수확이 지연될 때 나물용 콩의 콩나물 적성 및 나물용 콩의 수량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풍산나물콩(나물용 콩)을 2019년 6월 9일 파종하여 10월 25일(적기)에 수확 후 10일 간격으로 11월 5일, 11월 15일, 11월 25일, 

12월 5일 총 4회 지연수확 하였다. 수확기에 비가림과 강우처리(3회/1주, 4시간/1회, 10~15mm/시간)를 하여 수확 시기별로 

콩나물 적성과 탈립률, 이병립률(미이라병, 자반병, 갈반병 및 노균병), 색차, 발아율을 조사하였으며, 100립중과 수량

(kg/10a) 성적은 종실의 수분함량 측정 후 보정하여 계산하였다.

 

[결과 및 고찰]

비가림과 강우처리가 콩나물 전장과 배축직경에 미치는 효과는 적기수확(10월 25일) 하였을 때만 있었으며, 지연수확 했을 

때는 차이가 없었다. 노지재배(대조구)에서 지연수확(11월 5일~12월 5일, 4회)할수록 배축장은 감소하고 근장이 증가하는 추

세였다. 수확기에 비가림 하였을 때는 지연수확(11월 5일~12월 5일, 4회)할수록, 배축장과 근장이 모두 감소하였다. 강우처리

에서는 지연수확(11월 5일~12월 5일, 4회)할수록, 배축장과 근장이 모두 증가하였다. 발아율은 적기수확(10월 25일) 시 96%, 

강우처리 하여 지연수확(12월 5일)했을 때 76%로 20% 감소하였으나, 비가림 하여 지연수확(12월 5일) 했을 때는 97%로 발아

율이 떨어지지 않았다. 이병립율은 적기수확(10월 25일) 시 0.6%에서 강우처리 하여 지연수확(12월 5일) 했을 때 4.0%로 

3.4% 증가하였으나, 비가림 하여 지연수확(12월 5일) 했을 때는 1.7%로 1.1%로 증가하였다. 탈립률은 수확이 10일씩 지연될

수록 증가하였다. 100립중과 수량은 지연수확 할수록 감소하였으며, 특히 수량은 10월 25일 적기수확 시 312kg/10a 였으나, 

40일 지연(12월 5일) 수확하였을 때 269kg/10a로 10일당 약 5%(15.6kg/10a) 감수하였다. 종실의 색차는 수확이 지연됨에 따

라 황색에서 흰색으로 밝게 탈색되는 경향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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